
한평생의�기다림,� 3일간의�만남

※ ’18.4월, 판문점 선언에서 8.15기념 이산가족상봉 합의, 8.20∼26일간 금강산에서 진행

□� (진행�과정)�거미줄�쳐진�금강산면회소,�따뜻한�불빛�밝힌다

ㅇ 최초의 이산가족상봉 : ’51년 1.4후퇴 당시 처자식을 두고 월남했던

   아버지가 ’64년 도쿄 올림픽에 북한 육상 대표선수로 참가한 딸을

   극적으로 만났다가 10분도 채 안 돼 다시 이별한 사연

※ 본 사연은 ‘신금단 부녀상봉’으로 해외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‘눈물의 신금단

(노래 : 황금심)’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져 유행하기도 함

ㅇ ’00년 6.15 공동선언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시작

    - 정부 주도의 상봉은 지난 17년간 20차례 진행됐으며

     총 2만 3,678명의 이산가족이 상봉

- ’08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정체된 이래 미미한 수준으로 진행 

□� 2박� 3일간의�짧은�만남,�따뜻한�밥�한공기�같이�먹을�수�있을까

�ㅇ 21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각 2박 3일씩 2회에 걸쳐 진행

- 1차 상봉(8.20∼22) : 남측 방문단 93명이 북측 가족과 상봉(북측 주관)

- 2차 상봉(8.24∼26) : 북측 방문단 88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(남측 주관)

< 심금을 울린 신금단 부녀상봉 > < 이산가족상봉 추이 >

주 : 민간을 제외한 정부차원의 이산가족상봉., 화상상봉 포함., ’18년은 7월 31일 기준
자료 : 인터넷 포탈,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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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과거사례로 볼 때 이산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은 12시간(단체상봉, 

   개별상봉, 식사 2∼3끼 포함) 정도 

- 각 상봉은 2시간가량 진행되며 숙소는 분리되어 있음

ㅇ 北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난감한 상황 벌어지기도

- 의류, 영양제, 상비약 등의 실용품을 자유롭게 준비하는 남측과 

달리 북에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선물을 준비함

※ 북측에 있는 오빠가 한 아름 선물을 가져온 동생에게 “너희가 아무리 잘 산다 해도
이게 뭐냐!” 라고 호통친 웃지 못할 사연 (출처 : 연합뉴스)

□� 앞으로�남은�날이�얼마나�될지...� 조급한�이산가족

ㅇ ‘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’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13만 2,603명이며

이 중 사망자는 7만 5,741명, 생존자는 5만 6,862명으로 사망자가 

생존자 수를 넘어섬(’18.7.31. 기준)

- 생존자 중 80세 이상은 3만 5,571명으로 전체 생존인원의 62.6% 차지

�ㅇ또한 실시간으로 이산가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남한과 달리 

북한의 전산망 제도 미비로 주민 통계가 정확하지 못함

ㅇ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한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

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되어 상봉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

있다고 함

□� 남은�이산가족의�눈물을�닦아줄�수�없을까

ㅇ 9월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산가족상봉이 정례화 

될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

ㅇ화상 상봉 확대, 북한 전산망 제도 정비, 민간 차원 교류 활성화 추진

ㅇ상봉 이후에도 서신교환, 생사확인 등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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